
요약
집 안의 탕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년 월 일 주일 설교2021 9 19 ) 제 주38!

누가복음 15:25-32

		지난주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방탕하게 낭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. 

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에 둘째와, .  

전혀 달라 보이는 큰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절 스스로 아버지를 섬기며 . . (25 ) 

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범생이었습니다 절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는 . (29 ) 

아들입니다 절. (31 )

		이 첫째 아들은 누가복음 장 절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을 바15 1~2 . 

르게 믿지 않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나타냅니다. 

		비유 속에 나오는 큰아들은 참 착하고 성실해 보이지만 그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, 니다. 

큰아들 역시 무언가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 종교인으로 가지기 쉬운 잘못된.  

모습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, . 

자기 자신을 아들이 아닌 종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1. 

		큰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를 잘 섬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섬겨 라고 사용한 . ‘ ’

단어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종처럼 섬겨왔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. . 서가 

아니라 아버지를 통해 받을 것 때문에 종처럼 섬긴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상관없이 아버지의, .  

재산에 관심이 가득한 것은 둘째 아들과 차이가 없습니다. 

		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앙의 동기가 됩니다 반면 종교인은, . ,  

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다. 

자신의 동생을 동생으로 보지 않는 마음 2. 

		첫째 아들은 절대 자신의 동생을 내 동생 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네 동생 이라고‘ ’ . ‘ ’  

강조하십니다 형에게 동생은 살림을 삼켜 버린 사람에 불과합니다 형은 송아지를 잡은 아버지께 분노. . 

합니다. 동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집 안에 해를 끼친 인간에게 송아지는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 

그러나 아버지에게 그는 송아지를 잡을 만큼 귀한 아들입니다. 

		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로만 형제 자매라 부르는 . , 

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게 됩니다. 

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 3. 

		첫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한없이 기쁜데.  

큰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과 같아지는 것입니. , 다. 

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아 이렇게 . 

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동생을 찾아보겠습니다 내 동생을 사랑하겠습니다. ‘ .’ ‘ .’ 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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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송

이번 주 외울 말씀

“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

이것이니라”	 (요한복음	 장	 절15 12 )

통독

이번 주 성경 통독 

월9/20( ) 화9/21( ) 수9/22( )   목9/23( ) 금9/24( )   토9/25( )   주일9/26( )

겔34-36 겔37-39 겔40-41 겔42-44 겔45-47 겔 단48, 1-2 단3-4

QT

이번 주 말씀QT 

월9/20( ) 화9/21( ) 수9/22( )   목9/23( ) 금9/24( )   토9/25( )   주일9/26( )

삿21:16-25 딤전1:1-11 딤전1:12-20 딤전2:1-15 딤전3:1-13 딤전3:14-4:5 딤전4:6-16

나눔 목장 나눔 문제

1.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.

내	안에	있는	첫째	아들과	같은	모습을	나누어	주세요2.	 .

하나님의	마음과	사랑을	알아	형제 자매를	사랑할	수	있는	구체적인	결단을	나누어	주세요3.	 ,	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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